
대한유화 채무변제능력 "회복"
「채무변제계획안」제출 … 법정관리 8개월만에 부채상환 나서

법정관리중인 대한유화가 최근 경기회복에 편승, 법정관리개시 8개월만에 채무변제에 나서는 등 빠

른 경영회복을 보이고 있다.

대한유화에 따르면, 94년 1 2월1 0일 법정관리로 상환이 동결된 총채무 6 7 8 8억원을 한일은행 등 담보

권자에 9 5년부터 1 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「채무변제계획안」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

밝혀졌다.

대한유화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제출한「채무변제계획안」에서 총채무 6788 억원 가운데

담보권자인 한일은행에는 거치기간없이 1 0년동안, 담보가 없는 투금사 등에는 1년거치후 1 0년동안

원리금을 균등상환키로 했다.

이와함께 이자는 담보권자의 경우 우대금리(연

8 . 7 5 % )에 1 . 2 5 %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, 기타채

권자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한일은행은 9 5년부터 1 0년간 매년 원금

5 2 1억원과 이자 2 7 0억원 등 모두 7 9 1억원씩을 회수

할 수 있게 됐다.

이에앞서 대한유화는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9 3년 9월부터 법정관리개시가 결정된 9 4년 4월까지 경과

이자 2 8 8억원 가운데 한일은행에 2 1 5억원, 기타채권자에게 7 3억원을 상환했다.

대한유화의 이같은 조기채무변제는 최근 석유화학 경기회복이 기초원료 및 유도품시장에서의 N C C

기업 경영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전망이 한층 밝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실제 대한유화는 9 1년 9 6억원, 92년 547 억원, 93년 1 2 4 5억원의 적자규모에서 9 4년 5 0억원 적자(추

정)로 돌아섰으며, 매출액 또한 최근 5년동안 가장 높은 수준인 3700 억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의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한 유도품 시장에서의 내수·수

출전략이 큰폭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등 당초 예상과는 달리 채무변제능력의

회복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.

한편, 법원에 제출된「채무변제계획안」은 그동안 다소 이견을 보여왔던 동아투자금융 등 일부 채권

단이 결국 동의함에 따라 법원의 최종 승인여부만 남겨놓고 있으며, 대한유화의 경영호전 추세로 보

아 최소 3년간은 부채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1 / 2 >

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구분

매출액

순이익

2 , 4 6 0

6 6

2 , 5 5 4

- 9 6

2 , 7 6 9

- 5 4 7

2 , 5 7 0

- 1 , 2 4 5

대한유화 손익추이 (단위: 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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